
LG디스플레이 영업적자 우려 수준
우리투자증권, 2/4분기 영업손실 708억원 … 목표주가 4만3000원

LG디스플레이가 2/4분기에 708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할 전망이어서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한다고 우리투자

증권이 6월21일 밝혔다.

박영주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“일부 TV 및 모니터 패널의 판매 부진으로 2/4분기 출하량이 기대에 미치지

못하는 10% 수준에 그치고, 평균 판매단가 상승 또한 0.3%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돼 영업실적 부진이 불가피

할 것”이라고 진단했다.

따라서 목표주가를 4만9000원에서 4만3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.

그러나 3/4분기에는 필름패턴 편광안경(FPR) 방식의 TV 패널과 아이패드2 패널 출하량이 늘어나며 다시

흑자 전환해 2922억원의 영업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.

박영주 연구원은 “2/4분기와 하반기 영업실적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충분히 낮아졌고 분기 흑자 전환이

임박했음에도 현재 주가는 장부가치를 하회하고 있어 투자의견은 <매수>를 유지한다”고 덧붙였다. <저작권자

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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